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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첫날 화끈한 득점포로 ‘새해

선물’을 준비한 손흥민(토트넘)이 202

3년 동안 뜨거운 응원을 보내준 팬들

에게감사의인사를전했다.

손흥민은1일자신의인스타그램계

정을통해“2023년 마지막 경기를 여러

분 덕분에 행복하게 끝냈습니다. 한국

은2024년이고영국은아직2023년인데

특별하고 행복한 2023년 만들어 주셔

서감사합니다”라고글을올렸다.

손흥민은본머스와의EPL20라운드

홈경기에서1-0으로 앞서던 후반 26분

리그 12호골을 터트리며 토트넘의 3-1

승리에큰힘을보탰다.

이번20라운드는한국시간2023년 12

월31일밤11시에킥오프해2024년1월1

일 새벽 끝났고, 손흥민은 새해 첫날

득점포를 터트리며 국내 팬들에게 멋

진새해인사를전했다.

이날경기사진을함께올린손흥민

은 “올 한해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과 응원 덕분에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었고,그행복한축구덕분에여러분

들이잠시나마행복하시고웃을수있

으셨다면그것이저의 2023가장큰행

복이었습니다”라고강조했다.

이어“2024년에도 이 행복이 저와 여

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행복한2023년만들어주셔서감사”

토트넘의븮캡틴븯손흥민이1일열린본머스와의EPL20라운드홈경기에서리그12호골을터뜨린후팬들

의환호에답하고있다. /EPA=연합뉴스

손흥민, 2024년첫날화끈한득점포로새해인사

이정후(25·샌프란시스코자이언츠)

가미국프로야구메이저리그(MLB) 2

024시즌 신인왕 후보로 거론됐다.

MLB 홈페이지인 MLB닷컴은 1일

‘2024시즌 30개 구단의 (희망찬) 예측

한 가지’라는 기사를 통해 각 구단이

꿈꾸는새해소망을전했다.

이 매체는 “샌프란시스코는 내셔널

리그올해의신인상을배출할것”이라

면서 “샌프란시스코는 2010년 버스터

포지이후신인상수상자명맥이끊겼

으나 올해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샌프란시스코는지난

시즌 12명의 선수가 빅리그를 처음 밟

았고, 대다수가 2024시즌 신인상 수상

자격이있다”라고덧붙였다.

MLB닷컴은 무엇보다 이정후의 존

재를 강조했다. 이 매체는 “유망주들

이잘성장한다면중견수이정후,왼손

투수카일해리슨,유격수마르코루치

아노와 함께 신인상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MLB닷컴은 이정후, 보 비셋(토론

토 블루제이스), 키브라이언 헤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등 기사에 등장

하는 6명의 선수 모습을 합성해 메인

사진으로 소개했고, 이정후를 정중앙

에배치해눈길을끌었다. /연합뉴스

“이정후,2024시즌신인왕후보”

MLB홈페이지장식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

C 이정효 감독의 별명은

‘한국의모리뉴’다.

이감독은모리뉴감독처

럼 눈에띄는 선수단 장악

력과 지도력도 보여줬고,

구단사상최고의성적을견인했다.

독특한 스타일과 놀라운 성과에축구계는

이감독이그라운드위에서보여준지도력과

카리스마에주목한다.

하지만 지금 이 감독의 시선은 ‘그라운드

밖’으로도향한다.광주FC가1부잔류라는근

시안적목표를넘어리그를대표하는명문구

단으로자리잡을비전을그리고있어서다.

그는감독이담당하는선수단을넘어구단

전체를지탱하는‘튼튼한시스템’이정착돼야

만한이런목표가가능하다고본다.

“언제까지구단이감독뒤에숨어있을수만

은없는거잖아요.”

이감독은최근구단의역할을놓고목소리

를높였다.

이감독이보기에명문팀이되려면전술,전

략, 선수단을휘어잡는카리스마만으로는부

족하다.

총다섯가지요소가조화를이뤄야한다는

게이감독지론이다.이감독은“좋은감독,좋

은선수,좋은전술,좋은시스템,좋은환경까

지 5개요소가서로영향을주고받으면서팀

이명문으로성장한다”고강조했다.

이감독은광주가전력향상을위해과감하

게자금을푸는울산현대와전북현대의길을

밟아명문팀이되기는어렵다고진단한다.

대신 그는 ‘광주만의길’을제시했다.이감

독은 “우리는선수를계속키워잠재력있는

선수들을계속배출해야한다.정호연,엄지성,

허율,이순민,이희균등이그예시”라고말했

다.이어“이런선수들을지키면서,잠재력있

는선수가성장하는순환구조가중요하다.그

러려면팀의기본적인뼈대가중요하다”라며

“특정선수가떠나도뼈대는남는다.이를토

대로새싹선수가어느정도큰나무가될때까

지 기다려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되면이제기존에나무역할을하던

선수는떠나도괜찮다.하지만그뼈대가뿌리

내리지않았을때부터선수들이빠지면이팀

은명문구단이될수없다”고덧붙였다.

이감독은여러차례‘뿌리내림’의중요성을

강조했다.건전하고튼튼한시스템이정착되

는게명문구단의첫번째조건이라는것이다.

이감독은 “100년, 200년, 300년을사는나

무를보면뿌리가중요한역할을한다.뿌리가

풍부하고깊을때성장하는데,계속뿌리가뻗

을수있도록내가,감독이환경을만들어줘야

한다”고말했다.

이감독은유럽 명문들이이런방식을채택

했다고본다.광주가기꺼이자신을중심으로

이런운영에나서겠다는포부를보여준게장

기계약을맺은이유라고이감독은밝혔다.

이감독은 “구단이내게믿음을줬다.비전

을보여줬다”며 “이런시스템이정착되면내

가아닌다른감독이오더라도광주만의색깔

이유지된다.그게지속되면팀이명문구단이

된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만의뼈대가있어서모두가

능한 일이다. 유스 선수가 성장하든, 영입을

통해선수가입단하든우리색깔이이미만들

어져있다면동화된다”며 “열심히하지않는

선수도여기서는열심히할수밖에없고,다른

방식의축구를하던선수도팀전술에녹아든

다.그런환경을만드는역할과책임이내몫”

이라고덧붙였다.

이감독은자신이제시한‘5가지요소’가조

화를이루면‘좋은축구’가구현된다고본다.

이감독에게좋은축구란이기는축구가아

니라골이많이터지는축구다.

이감독은“광주는승점을따기위해서가아

니라골을넣기위해축구를한다.그래서우리

는계속기회를만들려고한다”며“때때로이

기기위해단순한축구를할수도있다.하지만

다득점을위해서는상대의각종전술에모두

반응해야 한다. 그게 좋은 과정이고 좋은 축

구”라고설명했다.

골을넣는축구는승리와함께관중을불러

온다.지방구단이자시민구단인광주는이런

축구를지향해야한다는게‘이정효축구론’의

결론이다.

이감독은 “지방팀이고시·도민구단이라

고하지만우리가언제까지시에서돈을계속

받을 수는 없다. 우리 팬들이입장료를 내고

미디어에서도주목해주면투자자들이나타날

것”이라며 “구장 이름도 ‘광주축구전용경기

장’이아니라기업명이붙은다른이름으로변

할거다.이를위해서는결과적으로골을많이

넣는축구가필요하다”고힘줘말했다.

/연합뉴스

뷺시스템축구만이븮명문구단븯가는길뷻
뱚이정효광주FC감독이꿈꾸는븮좋은축구론븯

뱛“좋은감독·좋은선수·좋은전술·좋은시스템·좋은환경이조화이뤄야”
뱛뱛튼튼한뿌리내림븣잠재력있는선수지속적인배출븮광주만의길븯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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